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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duced anisometropia on gait patterns during walking. Methods: 40 subjects               

(mean age: 22.23±1.99 years) participated. Myopic and hyperopic anisometropia were induced using spherical lenses             

(±1.00 D, ±2.00 D, and ±3.00 D) on dominant and non-dominant eyes. Gait patterns (step length, cadence) were analyzed                  

while participants walked on a treadmill at 4 km/h. For each condition, participants walked for 10 s, followed by a 10-s gait                     

measurement. Results: Compared with the MPMVA condition, the step length was significantly shortened from ±1.00 D               

when anisometropia was induced in the dominant eye and from ±2.00 D for the non-dominant eye. The cadenc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1.00 D anisometropia in the dominant eye only.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shorter step                

length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cadence across all the induced anisometropia conditions. This relationship was stronger               

when visual changes occurred in the dominant eye, indicating its greater influence on gait patterns. Conclusions: Induced                

myopic and hyperopic anisometropia acted as optical factors that caused changes in gait patterns during walking. These                

changes were particularly evident when anisometropia was induced in the dominant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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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보행은 환경인자와 신체 이동이 합쳐진 것으로 시각계,      

전정계 그리고 고유감각계의 정보들이 통합되어 운동계로     

출력되는 복잡한 과정이다.[1] 시각은 보행 환경에서 신체      

의 방향을 조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다리의 궤적 및 발        

위치를 예측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3] 특       

히, 장애물 보행에서는 이동 경로 중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발 배치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 이동 경로 전방 4~6 m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며 시각 정보를 수집한다.[4]

일반적으로 대비감도, 시야, 입체시 등과 같은 시각 기       

능은 보행 및 낙상 위험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5] 예를 들         

어 대비감도 능력은 문턱을 넘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가        

장자리를 감지하는데 쓰이며, 주변 시야는 보행 중 물체와       

의 거리에 대한 정보, 즉 환경의 움직임과 위험에 대한 정         

보를 파악한다. 입체시 능력은 계단 보행 시 계단의 높이        

를 감지하는 데 필수적이다.[6] 정밀한 입체감 형성에는 눈       

의 굴절 이상 여부, 안위 상태, 억제의 유무, 망막의 시신         

경 상태 등과 연관된다. 그 중에서도 좌우안의 시력이 다        

른 시력 부등시(anisopia)나 좌우안의 교정 렌즈 굴절력이      

서로 다른 굴절 부등시(anisometropia)는 입체시를 쉽게 감      

소시킨다. 구면렌즈를 사용한 실험적 연구에서 원시성보     

다 근시성 부등시를 유발할 때 입체시는 더욱 저하됨을       

알 수 있다.[7-9] Elliott 등[10]의 연구에서 모의 백내장 안경        

을 착용할 경우, 장애물에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하고 경로       

이탈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Figueiro 등[11]도 선       

천적 저시력자는 정상적인 보행에 대해 학습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보행을 보이고 안정성도 크게 감소된다고 하였      

다. 이처럼 시각결함이나 시기능이상이 존재할 경우, 이동      

경로에 대한 시각적 환경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불완전한 보행과 더불어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원활한 보행을 위해 정상적인 시각 상태는 필수적인 기본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진의 이전 연구[12]에서 양안에 ±1.00 D~±3.00 D       

구면렌즈를 사용하여 근시성 및 원시성 굴절이상을 유발      

했을 때, 기존의 보행 패턴과의 차이가 발생함을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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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시성 및 원시성 굴절이상이 유발되면, 기존의 보행       

패턴과 비교해 보폭 길이는 짧아지고 분속수는 증가하는      

적응 기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시성 굴절       

이상을 유발하였을 때에는 감소된 조절력이 보행 패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연구에서 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등시에 관한 분         

석을 추후 연구로 남겨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1.00 D, ±1.00 D 그리고 ±3.00 D 구면렌즈를 사용         

해 대상자의 우위안과 비우위안을 기준으로 각각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를 유발하여 보행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정상적인 독립보행이 가능      

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20대 남성 23명(57.5%), 20대 여       

성 17명(42.5%)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       

상자의 평균 연령은 22.23±1.99세였다. 문진을 통해 보행      

을 방해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또는 수술 경험, 그리         

고 기타 전신질환 및 안질환의 과거 병력, 이와 관련된 약         

물 복용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대상자 중 양안교정       

시력이 1.0 미만, 사시, 비사시성 양안시 이상, 그리고 조        

절이상과 관련된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이거나 낙상       

경험이나 불안정한 보행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연구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1) 시각 기능 검사

(1) 굴절 검사

수동 포롭터(CV-3000, Topcon, Japan)를 사용한 자각적     

굴절 검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완전교정 값을 검출하였다.      

피검자의 난시축과 원주 굴절력은 방사선시표와 잭슨 크      

로스실린더를 이용하여 교정하였으며, 양안조절균형 검사    

후 최대 시력을 제공하는 플러스 구면렌즈(maximum plus      

to maximum visual acuity; MPMVA)를 사용하여 완전교정      

값으로 결정하였다.

(2) 입체시 검사

입체시 측정은 Frisby Stereotest를 사용하였다. 다양한     

입체시 검사법이 있지만 TNO를 포함하여 Frisby도 신뢰      

성이 좋은 입체시 평가법으로 알려져 있다.[13] 두께가 상이       

한 3개의 측정판(1.5 mm, 3 mm, 6 mm)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최대 거리에서 입체감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를 측        

정하고 그 거리를 입체시 값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였다.

2) 보행 패턴 측정

보행분석계(Optogait, Hospi, Italy)를 이용하여 유발시킨    

부등시 조건에 의한 보행 패턴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Optogait 분석계는 1 m의 두 개의 송  ·  수신바와 웹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바에는 1 cm 간격으로 발광다이오드       

가 설치되어 있다(Fig. 1). 적외선으로 통신하고 있는      

송  ·  수신 바 사이에서 측정하여 수집된 정보를 통해 다양           

한 보행 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보폭 길         

이와 분속수를 분석하였다. 해당 보행 패턴의 의미는 다음       

과 같다. 

① 보폭 길이(step length): 양발지지 상태에서 앞에 위치       

한 발의 뒤꿈치에서 뒤에 위치한 발의 뒤꿈치까지의      

수평거리를 의미하고 단위는 ㎝로 표시한다.

② 분속수(cadence): 단위시간 당 일어나는 보폭의 수를      

의미하며, 단위는 step/min으로 나타낸다. 

3) 측정절차

포롭터를 이용한 자각적 굴절 검사를 통해 실험대상자      

의 완전교정값을 검출한 후, 시험테에 장입하였다. 완전교      

정된 양 눈앞에 ±1.00 D, ±2.00 D 그리고 ±3.00 D의 구면          

렌즈를 사용해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를 정도별로 유발       

하였다. 대상자의 우위안을 조사하여 각 부등시를 우위안      

과 비우위안에 각각 유발하였다. 각 부등시 조건에서 해당       

보행 패턴을 평가하기 위해 Optogait의 송  ·  수신 바를 트           

레드밀(HSM-T04F1, EGOJIN, Korea)의 양쪽 가장자리 난     

간에 각각 위치시켰다. 실험대상자에게 트레드밀 위로 올      

라가게 요청한 후, 스스로 트레드밀의 속도를 4 km/h로 설        

정하게 하였다. 4 km/h의 속도에 다다르게 되면 연습 보행        

을 위해 10초간 자연스럽게 걷게 하고, 보행 패턴의 측정        

은 그 후 10초 동안 실시하였다. 측정 시 6 m 전방에 위           

치시킨 LCD 시력표(LUCID’LC, Everview, Korea)의 점광     

Fig. 1. Gait analyzer and treadmill used in the ga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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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주시점으로 지정하여 조절개입에 의한 영향을 최소      

화하고자 하였다. 완전교정상태에서 측정이 종료되면 유     

발된 부등시 조건별 측정은 무작위 순서로 진행하였다. 부       

등시 조건이 바뀔 때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4) 통계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과 통계는 IBM SPSS Statistics 27 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완전교정상태에 측정된    

값과 각 부등시 조건에서 측정한 값을 비교분석 하기 위        

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활       

용하였고, 집단 간 구체적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LSD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행 변수 간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분석     

하였다. 모든 결과값은 p<0.05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유발된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에 따른 입체시의 변화

완전교정상태에서 (±) 구면렌즈를 이용해 대상자의 우     

위안과 비우위안에 각각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를 정도       

별로 유발하여 측정한 입체시의 변화는 Table 1과 같다.       

결과에 따르면, 입체시력은 완전교정상태와 비교해 구면     

렌즈 ±1.00 D로 유발된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에서부터       

유의한 변화를 보였고(우위안에 근시성 부등시 유발; p=      

0.000/F=3.00, 비우위안에 근시성 부등시 유발; p=0.000/     

F=2.735, 우위안에 원시성 부등시 유발; p=0.000/F=2.693,     

비우위안에 원시성 부등시 유발; p=0.000/F=3.00), 부등시     

유발을 위한 구면렌즈 굴절력이 증가할수록 입체시력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대상자의     

우위안과 비우위안을 기준으로 각각 유발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Fig. 2는 유발시킨 부등시의 각 정        

도별(±1.00 D, ±2.00 D 그리고 ±3.00 D)로 우위안과 비우        

위안 간의 입체시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우위안과 비우위       

안에 각각 부등시를 유발하였을 때, 입체시는 모든 조건에       

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지만, 유발렌즈의 굴절력이 증가      

함에 따라 우위안 또는 비우위안 중 어느 한쪽으로 차이        

가 나는 일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게 +1.00 D~+3.00 D의 부등시를 유발한 후 TNO 입체시        

검사를 실시한 Nabie 등[14]연구에서도 우위안과 비우위안     

간의 입체시력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부등시에 의한 입       

체시 저하는 우위안과의 명확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사       

료된다. 

2. 유발된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에 따른 보행 패턴의 변화

우위안과 비우위안에 각각 (±) 구면렌즈를 사용하여 근      

Table 1. Changes in stereoacuity in myopic and hyperopic anisometropia induced in the dominant and non-dominant eyes

Spherical lenses 

power

Conditions of anisometropia 

Myopic Hyperopic

DE Non-DE DE Non-DE

Based line

(MPMVA)
31.50±4.59a

1 D 120.13±27.06b 135.63±32.32b 137.50±29.70b 112.50±25.16b

2 D 287.00±34.71c 280.88±34.86c 293.25±39.33c 301.00±36.45c

3 D 423.00±30.88d 430.50±32.66d 417.25±35.12d 488.25±29.43d

p-value/F 0.000**/3.00 0.000**/2.735 0.000**/2.693 0.000**/3.00

post-hoc (LSD) a<b,c,d a<b,c,d a<b,c,d a<b,c,d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 p-value<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PMVA according to repeated-measures ANOVA

MPMVA; Maximum plus to maximum visual acuity

DE; Dominant eye, Non-DE; Non-dominant eye

Fig. 2. Difference in stereoacuity according to the degree of 

anisometropia induced in the dominant and non- 

dominant eyes, respectively. 

*: p-value<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PMVA 

according to paired-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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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를 유발한 후 측정한 보폭 길이와        

분속수의 변화는 Fig. 3과 같다. 근시성 부등시 조건에서       

보폭 길이의 변화를 살펴보면(Fig. 3-A), 우위안에 유발 시       

+1.00 D부터(p=0.002), 비우위안에 유발 시 +2.00 D에서부      

터(p=0.042) 완전교정상태와 비교해 보폭 길이가 유의하     

게 짧아졌다. 원시성 부등시 조건에서 보폭 길이의 변화       

(Fig. 3-B)는 완전교정상태와 비교해 우위안에 유발 시 –       

1.00 D부터(p=0.01), 비우위안에 유발 시 –2.00 D에서만(p      

=0.042) 보폭 길이가 유의하게 짧아졌다(p=0.037). 근시성     

부등시를 유발하였을 때의 분속수 변화(Fig. 3-C) 및 원시       

성 부등시를 유발하였을 때의 분속수 변화(Fig. 3-D)는 완       

전교정상태와 비교해 각각 ±1.00 D부터 분속수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각각 p<0.001, p=0.003). 반면, 비우위안에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를 유발하였을 때에는 분속수의      

유의미한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 

 Vale 등[15]은 +2.00 D를 비우위안과 우위안에 장입하여       

계단 보행을 분석한 결과, 정상 양안시 상태와 비교해 계        

단을 오르기 전 발 위치가 멀어지고, 계단 높이보다 더 높         

이 들어 올리는 적응 보행 전략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계단 보행 패턴 차이는 우위안의 시력이 좋지 않        

을 때 뚜렷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우위안에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를 유발하였      

을 때, 가장 약한 유발 렌즈인 1.00 D에서부터 보폭 길이         

가 짧아지고, 분속수가 증가하는 일련의 보행 패턴의 변화       

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4 km/h로 고정        

된 속도 조건에서 대상자들의 보폭 길이가 짧아진 원인으       

로는 부등시 유발로 인해 일시적으로 변경된 시각 정보가       

트레드밀의 지정된 속도에 적응된 최적의 보행 패턴의 변       

화를 야기하였고, 이때 보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기전이 작동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        

치 빙판길을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보폭 길이를 줄여서        

걷게 되는 보행의 순응 전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16]        

Fig. 3. Change in step length and cadence in myopic and hyperopic anisometropia induced in dominant eye and non-dominant 

eye position, respectively. 

*: p-value<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PMVA according to repeated measures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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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안으로부터의 시각 정보는 비우위안보다 전달 속도가     

더 빠르고,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피질 뉴런의 수와 성         

능이 월등히 높으며, 지각 처리의 우선순위를 가진다.[17]      

연관하여, 근시성 부등시로 인해 발생하는 흐린 시각 정보       

나 원시성 부등시로 인한 변동적인 조절반응 상태가 우위       

안에 발생할 경우, 기존의 보행 패턴을 쉽게 변화시켜 최        

적의 보행 성능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3. 유발된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에서 보폭 길이와 분속수        

의 상관성

(±) 구면렌즈를 이용하여 우위안과 비우위안에 각각 근      

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를 유발시킨 후 측정한 보폭 길이와        

분속수의 상관성은 Fig. 4와 같다. 우위안에 근시성 부등시       

를 유발한 후 측정한 보폭 길이와 분속수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1.00 D 유발 렌즈에서 r=−0.957**, +2.00 D에서       

r=−0.959** 그리고 +3.00 D에서 r=−0.964**로 매우 높은 음       

의 상관성을 띄었다(Fig. 4-A). 비우위안에 근시성 부등시      

의 경우, +1.00 D 유발 렌즈에서 r=−0.739**, +2.00 D에서        

r=−0.721** 그리고 +3.00 D에서 r=−0.713**으로 나타났다     

(Fig. 4-B). 또한 우위안에 원시성 부등시의 경우, −1.00 D 유         

발 렌즈에서 r=−0.944**, −2.00 D에서 r=−0.954**, −3.00 D에       

서 r=−0.939**로 높은 음의 상관성을 띄었다(Fig. 4-C). 마       

지막으로 비우위안에 원시성 부등시의 경우, 보폭 길이와      

분속수 간의 상관계수는 –1.00 D에서 r=−0.657**, −2.00 D에       

서 r=−0.560**, −3.00 D에서 r=−0.609**로 나타났다(Fig. 4-      

D).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의 모든 조건에서 보폭 길이        

가 짧아질수록 분당 보폭수가 많아지는 상관성이 있었으      

며, 특히 두 보행 패턴 간의 관계는 우위안에 시각 정보의         

변화가 발생할 때 더욱 긴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에서 분석한 보행요소 중 보폭은 보행의 페이스 요소로써       

시각-체성 통합능력에 지배를 받는다. 반면, 분속수는 리듬      

요소로써 보폭 변화에 따른 자동적인 과정으로 감각 입력       

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18] 결국, 한눈에 근시로 인한 흐         

림이나 원시로 인한 일시적인 조절변동이 발생하면 보폭      

길이를 줄이는 보상 기전이 우선적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우위안의 강한 시각처리 지배로 인해 보폭 길이와 분속수       

간의 상호작용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      

Fig. 4. Correlation between step length and cadence in myopic and hyperopic anisometropia induced in dominant eye and non- 

dominant eye posi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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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evitt 등[19]은 다양한 시각 기능 중 불량한 입체시가        

보행 안정성을 감소시켜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정적      

인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도 우위안과 비우위      

안에 각각 부등시를 유발하였을 때, 입체 시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 보행 패턴의 변화가 야기되었다.      

주목할 점으로는, 비록 부등시 유발 후 우위안과 비우위안       

간의 입체시력 감소 차이의 명확한 양상은 없었지만, 보행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는 여전히 우위안의 역할이 크게 작       

용한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부등시       

에 대한 영향을 여러 보행 변수 중 보폭 길이와 분속수만         

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보행요소의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트레드      

밀 보행에서는 일정한 속도가 강제되며 보행 환경의 변화       

가 없어 자연 보행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셋째, 실험적         

유발 조건이 아닌 만성 부등시 환자, 장기간 모노비전 처        

방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제 임상실험 결과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       

등시가 보행 패턴의 재조정을 유발하는 굴절이상의 한 유       

형이라는 가능성을 기초적인 단계에서 입증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연구에서 언급한 제한점을 보완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인간의 쾌적하고 바람직한 보행속도은 단위 거리당 에      

너지 소비가 최소가 될 때이다. 그 속도보다 느리거나 더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적의 보행 모델       

이 파괴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상태가 된다.[20] 보       

행장애로 인한 낙상사고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      

요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적절한 비정시의 교정은 낙상 예       

방에 기여하는 안광학 전문가들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 정       

리하면, 본 연구를 통해 최적의 보행 패턴을 유지하기 위        

해 부등시 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며, 1.00 D 이상        

의 미교정된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 상태는 보행 패턴        

을 쉽게 변화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런 영향에는 우위안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기에 임상현장에서 부등시 교정 처치 시 중요하게 고       

려하여야 하겠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등시를 정도별로 유발시킨 후 보행 패       

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위안과 비우위안에 각각 근시      

성 및 원시성 부등시를 유발하였을 때, 입체시는 모든 조        

건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두 눈 중 어느 한쪽으로 차이가        

나는 일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우위안에 유발된       

부등시에서 보폭 길이가 짧아지고 분속수가 증가하는 보      

행 패턴의 변화 양상이 비우위안에 유발된 부등시 상태와       

비교해 보다 뚜렷하였고, 두 보행 패턴 간의 상관성도 더        

욱 밀접하였다. 이는 부등시로 인한 입체시 감소 정도가       

우위안과 비우위안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우위안의 강한     

시각 정보 의존성이 보행 패턴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친 결         

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유발된 부등시는 보행 패턴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부등시의 교정은 최적      

의 보행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한 광학적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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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유발된 부등시가 보행 중 보행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평균 연령 22.23±1.99세의              

40명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1.00 D, ±2.00 D, ±3.00 D의 구면렌즈를 사용하여 우위안과 비우위안의 각각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를 유발시켰다. 보행 패턴(보폭 길이, 분속수)의 측정은 보행분석계를 이용하여 4 km/h 속              

도로 지정된 트레드밀 위에서 실시하였다. 각 부등시 조건에서 10초간 자연스럽게 걷게 하고, 그 후 10초간 보행 패                

턴을 측정하였다. 결과: 보폭 길이는 MPMVA(maximum plus to maximum visual acuity) 조건과 비교해 우위안에             

±1.00 D로 유발한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부터 유의하게 짧아졌고, 비우위안에 유발하였을 경우, ±2.00 D로 유발              

한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부터 유의하게 짧아졌다. 분속수의 경우, 우위안에 ±1.00 D로 유발한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부터 MPMVA 조건과 비교해 현저하게 증가하였지만, 비우위안에 유발된 부등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보폭 길이 및 분속수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유발된 모든 부등시 조건에서 보폭 길이가 짧아질수               

록 분당 보폭수가 많아지는 상관성을 띄었고, 두 보행 패턴 간의 관계는 우위안에 시각변화가 발생할 때 더욱 밀접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유발된 근시성 및 원시성 부등시는 보행 시 보행 패턴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광학적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우위안에 부등시가 유발될 경우, 이러한 보행 패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였다. 

주제어: 부등시, 우위안, 입체시, 보폭길이, 분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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